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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옥(국어국문학과교수)， 장소원(국어국문학과교수)， 신선경때흑댁어 강씨 
이창환(미학과 · 기초교육원 인문학주임교수) 흥기현 V경제학부 · 기초교육원 사회과학주임교수) 
민은기씩곡과 기초교육원 예술학문분야주임교수) 김호영(기계항공공학부교수 · 공대 교양교육관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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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원(사범대 국어교육과 교수) 
이준규(자연대 물랴천문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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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의목표와방향 
이날 가장 큰 화두가된 것이 바로 대학국어의 기본목표였다. 먼저 최병옥교수(국어국문학괴}는 고등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지지 않은 ‘글쓰기’를 대학국어에서 가르쳐야 한다고 하면서 학술문장을 제대로 쓸 수 았는 기본능력을 갖추는 것이 
대학국어의 목표리고 밝혔다. 장소원 교수(국어국운학과)도 “전공영역으로 들어가 학운적 글쓰기들 하기 이전의 기초적인 
준비를 시검으로써 기본적인 글쓰기 능력을 키워수는 것”이 대학국어의 목표라고 하였다. 
이날 잠석 했딘 다른 단과대 관계자들도 대학국어의 목표를 글쓰기 능력 중심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제로 공감하였 
으나 어핀 글쓰기를 교육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달랐다. 김호영 교수(기계항공공학부)는 공대에서는 기술적 인 
논문(r echn ical W riting)이나 보고서를 작성히는 일이 많기 때문에 대흑L국어 에서 쓰는 글과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 
이학래 교수양생대 교무부학장)는 이공계 에서는 자료를 가지고 글로 잘 표현할 수 있는 글쓰기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홍기현 교수(경제학부 · 기초교육원 사회과학주임교수)는 “공문이 나 보고서， 신문기사 방송 및 연설 원고， 광고카피， 인터넷 
뱃글” 통 실제 학생들이 자주 접하게 되는 실용문을 많이 다루어야 한다고 하였다. 민은가 교수(작곡과 · 기초교육원 예술 
학문분야주임교수)는음대 학생들에게는학술적인논문작성법보다는맞춤볍이나 보고샤 작성 법 등 보다 실용적인 글쓰기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교양과목이냐 도구과목이냐? 
기초적인 글쓰기를 교육하는 교과목으로서 대학국어가 교양과목이냐도구과목이냐에 대한논란도제기되었다 신선경 
강사(대학국어)는 미국에서 글쓰기는 지식습득을 위한 도구이 자 사회적 의사소통의 도구로 이해되고 있다고 하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이근관 교수법학부)는 과거 의 대학국어는 교양고}목으로서의 성격 이 강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도구고1목으로서의 
펼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창환 교수(마학과 · 기초교육원 인문학주임교수)는 글쓰기 교과복이 개설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학국어가 
글쓰기에 치중한다면 글쓰기 교과묵과의 구분이 불분명해진다고 지적하면서 대학국어는 교양과묵으로서 학생들이 고등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새로운지식을 전달해야 한다고주장하였다. 윤희원 교수(국어교육과)는 노구교과라노 일정 수→증에 
도달하변 고유의 내용을 갖출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교양파목이 아닌 도구파목으로 대학국어 의 위상파 목표가 달라졌기 때문에 명칭 또한 변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이근관교수는 ‘대학국어’ 의 강좌명으로는도구과목에 대한 요구를 적절히 수용할 수 없다고 하였고， 김남두 교수 
(철학과)도 다른 나라에 서는 대체로 ‘언어Qanguage)’ 라고 하는 일반 명사 밑에서 글쓰기 교육을 한다고 밝히고， ‘국어’ 라는 
명 칭 을 고수할 경우 가르치는 내용의 혼란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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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 등 다른 쿄과목과의 연껴l 
집서지듣은- 대펙국이싹 균lξ기‘닫 담당히는 다른 11바}목깐의 얀겨! 까 부족히-다는 점을 많이 지직하였다. 과‘헥파 7]숭 
극꺼'~/]. 사회과학 관션 1]. ，?l-f(-학 관%가 등 관꺼:기 관변 파과꽉교]- 관꺼'~/]블 깅-죠i>l뉴 핵심 j[양 .ïit과복 퉁이 :t]-,<'r 별도로 
운잉 되면서， 치|계 적인 날쓰기 교유이 시형| 되 시 못하고 있다는 깃이 마 
이근핀 교수는 ~:‘간!!:기에 초씬。l 약팎어지 도구괴꽉의 싱격이 깅쩨진다면 디쉰 괴꽉괴의 연걱!기 신화되어야 힌다.고 
주장하낀서 빔내 9-1 진꼼글쓰기 인 법불둔장본파 대학국이가 긴밀하거I 연결펴지 봇하고 있1:1 고 밝혔1:1-. 김흐영 교수는 공새 
마에사는 7] 숫 극쓰기 jlJ-목파 이공계연 극셔~7] jl}목‘잊 니누이 각각 2펙점의 무· 파옥랜 개선하지-는 움직임이 있다j[ 
전히였다. 
이외- 뀌-변 B]-여 ~!선:정 강사논 미국대팍에서 관쓰기 자딩'1-꽉은퓨핍￥1 운영 1]뀌어l 의해 선답되고 있으r계 관%가 분이:~~ 
진운기를 진91 교원P 도초빙하여 상기적?북 사.li를측적하? 교수볍을 개발힌다? 하여 ·낱Y‘기 핀떤 교과꽉이 하나의 
기팬l 의해 룹힘운영펀필요성이 었읍을밝혔다. 
한자아시험에관한논란 
장소우l 」il수는 펀재 대펙국이에서 두 치례 실시 되_jl 있는 깐지 이 시힘 은 펙 생뜯의 국이 JJ펙‘욕 향상시키7] 위깐 것이 리­
고 B]-면사 증스f씌 분지-/]- 아년 우리 넨-의 일부로서 한지서 시험 의 필요 성갑- 강 -ιB]-였다. 또한 개별 석 ó로 꽉상1듣이 한지-블 
익힌 수 있고 교재 011 충분한 설명이 있기 때눈이 수‘갑시간이I 설명하늠 젓은 블필요하디-고 하있다. 이와 함께 학생날의 
펀-민파 요구듣 일부 수용·하여 한자어 시힘의 비줍블 이번 희-7]부터 1:면65A 축소하고 실용·한사이 츄심으띄 운저l를 출제하겠 
다j[ 하였다. 
￥」흐영 교수는 이공계열에서도 힌X띈 많이 사정하기 떼문이I 힌-사블 익히늠 것은 필요하미 학생늘·도이이l 대해 긍성적인 
시각이 많다뇌 하낸서， 지니치세 난히l한 한^]‘특 요:꾀]-지넨 많는다딴 한지시힘은 유-용히-다피 하였다:.J..려니- 01준l子 
J1[ 수-븐 이상껴! 학생뜯에거] 1~r.지-는 그렇 꺼l 증:요'Ò]-지는 않다:IL 'Ò]년 사 힌f지 로 9!해 학생듬에거! 부남읍- 줄 펙.9.-칸 없다시 
하였다. 흥기 헌 ]il.수 또젠 젠사세 대젠 부닦 o보 인해 수깅-을 ~.)'1 하는 팍생늘-이 았다:π 하면서 /1분 적인 젠사의 원ζl 도 
가늑지 지 않고 시힘블 ;:(]늑늠 것은 문제 리고 지적하있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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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강도에대하여 
이 지려에는- 혁생대표!7!. 박찬섭 굽(법혁부 · 부총‘헥생회정)이 집석하여 찬지시힘파 긴변과제면 인i간 과니E깐 
수업부담깨 대해 학생틀의 불만이 3-:마)"'- 션B]'였다. 그러나 정소워 .11'.수뉴 2007‘~! ~，:. 1학시 강 91 평가 션괴-야l시 
학생듭이 수입시긴 잉|이| ‘딴애힌 시긴쓴 진치| 기초교양 교괴객-이 2.파시긴-인 데이| 비하여 디|짝궈-이는 2.11시긴으도 
오히려적은 것으!，!_ l.].티났다고밝히낀서 ‘맨].국이가힘는다는회샌는-의 원낀이 실저1 9..~는기리가있디고하였다. 
수임 의 검도가 오히 려 !갖디-τ 
지직'i_ 있었다. 김넘부~ .11~수녁­
션반적으로 과양괴-꽉이 너무 
쉰고 이부 .:Y:"i ~ 가늘친다’고 하 
낀서 희 생 는-이 교영::.q.녹을 쉽게 
‘학점 따는 펴-목으로 생각하‘，[ 
았다고지적하였다. 
한현 수입잉l 년이 li에 대핫 논 
띤괴 함께 현째 시 성-하고 있늠 
교재에 비판도 있었다. 이난판 
JI악-는- 꾀‘" ~체l까 않‘" [ 문정-이 어 
려R 헌새 j’.새씩 지μ 살-이 이능’­
저l얼 학생듭요| 수입이|늠 적함하 
지 않다i 하띤서 /11편핫띤요가 
있CL1L <3"]였Ct. 그러나 고〔새익 지분이 민-순히 .1L 평이<3"]나뉴 지식 !IL 있었 ct 이짝새 고l수늑 9_히려 ‘l，t새의 지문-이 
너lvL 단순하E 쉬워서 선도 있는 매시 시냐 논내전깨를 염을 수기- 없다1 사었 7. 이순규 교수도 쿄재.Ql Ä]룹이 
^]나지셰 평빔짜고 t:M츄적인 운삼이 맡으’뀌 는비적 수준파 사고수준도 낮더고 Cf판하았디 또한 윤희원 교수늠 
대‘헥국이 il제가 서윷대 학생듀?서 다루이 삭 빈-깐 ?:제섣 제시하지 뭇하i 있다i 하였다. 이러깐 지객에 대해 
징숫워 ;，'-수논 핫 51L새에 대한 비팎응- 적:i적 6 로 감‘용 B] 여 잎 o 로나올 j[새에 반영 B] 겠ct .1L B] 였 ct 
λ어 0 여바시 
r 닙 τ!:"" -6 -6._' 
전공별보 차별화된 내정-괴 방식으보 수입해 야 한다는 요구도 았았다. 이π)-ëll 교수는 1:11학궈-어의 수갱생 이 인눈시­
회겨|열파자연계열 학생의 구분없이 흔함뭔 현];H~ 구성꾀이 있는1:11. 이둡을 분려하여 혁-샌의 판심사에 띠-썩- 필 
R찬 극/ξ기‘날 ì ，L육·δ1]야깐다 l[ 히-였ιL 인은.:7] i ，~수-는- 걷은 음대 중에시닛 선공의 특성‘잊 ‘，[려찬수-업이 핀 R하 
다.IL fi] 였다. 한현 이;깐 i{- )，'.수뉴 전상길- 따로 구1팔 B]-/] 51 다뉴 수업을- 담당1)]쓴 )，'.수씩 다양성길- 인징 B]뉴 깃이 
필요하다고하았다. 
하생l:11if도 참식힌- 빅-친섭 학생은 t:ll학‘놔어 수입의 씌-적에‘는 힌- 명 힌- 명 서열읍 내l기는 맹식인 싱τn r챙기-늠 
부딩하다고 하'j서 S/U의 평가빙식의 도임을 주장하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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